
21대 총선 부정선거 특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에서 믿기지 않는 통계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제시하오시 이 의혹을 반드시 수사하여 주세요. 
 
 
1.  전국 투표에서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1위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미래한국당이 민주당에 2배수 차이로 패하는 
    결과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역구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에서 한국당을 찍는 유권자 수는 극 소수입니다.) 
 
 
2.  20대 총선을 보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정당간 득표율은 비슷합니다.  
    모두 오차 0~3% 내외입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정당간 득표율의 차이는 10~15%로 일률적입니다.  
    (이런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 
 
3.  인천 한 지역구의 투표율을 보면  
     관외사전 득표율이 정확하게 공식에 맞아 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합니다.) 

      관내사전 득표율 * 0.39 를 곱하면 = 관외 사전 득표율이 나옵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4. 한 지역구 선거 투표함에서 더불어 시민당의 표가 100%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면 투표용지가 접힌거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첨부합니다.) 
   (관외 사전 투표용지는 봉투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접어야 합니다. ) 
 
 
5. 한 지역구 투표함에서 참관인의 서명이 투표함 잠갔을때 서명과 개표일에 투표함을 풀었을때 서명이 
    틀리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 
     2018년 지선때도 똑같은 일이 있어서 고발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수사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6. 종로구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는 통합당이 완승을 거둡니다. 
    [미통당 25승 , 친더불어당(더불어시민당 + 열린민주당) 17승 ] 

   그런데 지역구 투표에서 미통당 황교안 대표가 민주당 이낙연 후보에게 완패를 합니다. 
    - 이런 경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7. 관외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 국민들이 

    요청을 하였으나 선관위는 거부하였고.   
 
    국민들이 직접 감시를 하겠다는것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심지어 용인의 한 선거구에서는 우체국으로 들어간 사전투표함을 분류하는 장소의 
    CCTV 화면을 시민들이 못보도록 신문지로 가리기까지 하였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해야 할 선거를 이렇게 꼭꼭 숨겨가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8.  양천구의 한 선거구에서는 투표함 봉인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투표함 봉인지는 개표를 하기전까지 뗄 일이 없습니다.  
 
 
 
9. 용인의 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서 나릅니다.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10. 사전선거 기간에 투표용지가 파쇄되어 버려진 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https://youtu.be/A531c3WHRIg 



인천 한 지역구의 투표율을 보면  
관외사전 득표율이 정확하게 공식에 맞아 떨어집니다.  
 
관내사전 득표율 * 0.39 를 곱하면 = 관외 사전 득표율이 나옵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20대 총선의 경우 
 
양 정당 사전과 당일 
 
득표율이 차이가 평균  
 
0~3% 차이이며 
 
그 숫자도 들쑥 날쑥합니다.  



21대 총선은 
 
양 정당 사전과 당일 
 
10~13%로 일정합니다. 
 
마치 짜맞춘듯이 숫가가 
일정범위내에 있습니다. 
 



21대 총선은 
 
양 정당 사전과 당일 
 
10~13%로 일정합니다. 
 
 
숫자를 마치 짜맞춘 듯이  
 
그 비율이 일률적입니다.  



종로구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는 통합당이 완승을 거둡니다. 
    [미통당 25승 , 친더불어당(더불어시민당 + 열린민주당) 17승 ] 
   그런데 지역구 투표에서 미통당 황교안 대표가 민주당 이낙연 후보에게 완패를 합니다. 
    - 이런 경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지역구를 민주당을 찍고 비례를 한국당을 찍는 유권자는 극소수입니다.  



용인의 한선거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투표용지 보관장소를 시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화면을 가려놨습니다. 
 
투명해야 할 선거에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TD990eGAVA&t=351s  - 유튜브 영상 

중앙선관위는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에 CCTV 설치를 거부하였습니다.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거부되고 
 찾아간 장소의 CCTV 화면까지 신문지로 가려버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TD990eGAVA&t=351s


한 선거구의 사전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용지가 모두 더불어 시민당 100%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권표가 100표가 나옵니다. 
종이는 모두 접힌자국이 없는거 같이 화면에는 보입니다. 
(투표용지는 비밀선거로 무조건 접게 되어 있습니다.) 
 



용인의 한 선거구에서 투표함을 나르는 모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서 나릅니다.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기막힌 광경입니다.  
 
https://youtu.be/ZQLkTrsgfcg  - 영상  
 
 

https://youtu.be/ZQLkTrsgfcg


한투표소의 투표함의 봉인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투표함은 개표할때 말고는 열어볼 일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사전선거 기간에 투표용지가 파쇄되어 버려진 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https://youtu.be/A531c3WHRIg. 

https://youtu.be/A531c3WHRIg

